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9. 4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 인상

조정안을 제출받은 바 없으며, 인상요율도 결정된
바 없습니다. (한국경제 인터넷판 4.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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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 인상조정안을 제출

받은 바 없으며, 난방요금 인상요율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ㅇ 4월22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<LNG값 폭등에 난방公 최악손실, 난방비

인상폭 11년來 최대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7.2%의 “난방요금 인상 조

정안”을 심의 요청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기사와 관련,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

인상 조정안을 제출받은 바 없으며, 난방요금 인상요율도 결정된 바

없음.

※ 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이경훈 과장/강은구 사무관(044-203-5191)


